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밋빛 희망을 갖고 힘찬 도약을 다지며 출발했던

21세기도 벌써 2년이 지났다. 시작할 때는 누구

나 새로운 각오로 희망찬 한 해를 다짐하곤 한다.

올해 들어 건설업계는 잘못된 관행과 부실의 주범

이라는 오명을 떨쳐버리고 건전한 건설 문화 정착을

위해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통한 건설 강국을 이루어

내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건설업계에 팽배해 있는 부실·부조리를 척결하는

것이나, 외환 위기 이후 IMF의 혹독한 시련과 고통

으로 국가적 위기에 처한 것이나, 한 개인이 겪는 어

려움이나, 이 모든 난관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다시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노력하는 길이야말로 발전의 첩경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의 상황을 보면 IMF 위기는 잊은 지 오래된 것처

럼, 각계 각층이 흥청망청 저마다의 이익만을 위해 윤리도 도덕도

다 팔아버린 듯한 느낌이 든다. 특히 서민들의 졸라맨 허리띠가 더

욱 조여드는 어려움 속에서 현격한 빈부의 격차로 삶의 희망을 잃

은 사람들은 제 돈이라고 물 쓰듯 써대는 졸부(?)들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분노가 솟구치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회 지도층과 소위 나라의 녹으로 청렴하게 사회의 모범

을 보여야 할 고위 공직자님(?)네들이 무슨 무슨 게이트니 하는 권

력형 비리 등에 연루되어 지면을 얼룩지게 한 사건들을 보면 더 큰

분노가 솟구친다.

각 분야의 사회 지도층과 고위 공직자는 솔선수범하여 규정된 법

과 질서를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암묵적으로 약속된 사회적 도덕

적 윤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서양에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

는 사회 지도층이나 귀족이 지켜야 할 윤리 규범의 의무가 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지도층이나 고위 공직자들에게 무조건 의무를

강요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평범한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범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지도층의 자식이라도 군대에 보내고, 높은 직위나 권력을 이용하

여 자기 이익을 챙기지 말라는 것이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듯이 위에서부

터 솔선수범하여 본분을 지키고 규범을 스스로 지킬

때 맑은 자정의 물결이 사회 전반에 퍼져나가지 않을

까 생각해본다.

이제 자신의 안위, 자리를 지키기 위한 이전 투구

와 권력형 비리, 금품 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는 위에

서부터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이다.

신라 경덕왕 때 왕의 요청으로 충담사가 지었다는

안민가에서도 보듯이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라는 말의 뜻깊은 교훈을 현 시대에

도 이어 나가야 한다.

사회 지도층이나 고위 공직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새겨야 할 평범

한 진리가 아닌가 싶다. 작금의 우리 사회는 윗물도 아랫물도 도덕

윤리의 부재로 인해 혼란 속에 처해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길은 이보다 더 강도 높은 새로운 특단의 조

치가 아니라 이 상황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재발견하여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지켜야 할 도덕과 규범의 영역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던 초심으로 돌아가 그 일을 하고자 하

는 정당한 이유와 그 일을 통한 자기 성취, 더 나아가 이를 통한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건설인들도 마찬가지이다. 각자 맡은 위치에서 본분을 다하는 최

소한의 윤리와 규범을 지켜야 할 것이다.

치열한 경쟁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기가 맡은 공사에

건설인으로서의 혼을 담은 시공을 했는지, 진정으로 적정 공사비를

주어 국가 백년대계의 건설물을 창조해 나가고 있는 것인지 되짚어

보아야 할 일이다.

그래서 각자 위치에서 최소한의 도덕과 규범에 어긋난 일이 있다

면, 되돌리는 노력과 함께 과거의 과실과 오류를 거울삼아 새로운

기술 개발과 성실 시공으로 건설인의 자긍심을 드높이자고 제언해

본다. 건설 분야를 비롯하여 사회 각 분야 계층의 지도층이나 고위

공직자여! 초심으로 돌아가자. 서로 웃는 얼굴로 밝은 사회를 건설

해야 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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